
미국의 C B S는 지금한창재방영중
인 ″Family Law″의 에피소드 중 몇
편을방영하지 않기로 결정내렸다. 이
와 같은 결정은 광고주 중 하나인
P & G가 해당 에피소드들의 소재와 내
용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임을 들
어 광고 집행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이
후에나왔다.

광고주가 특정 프로그램의 스폰서
를 거절한 일은 있었지만 이렇게 방송
국이 한 광고주를 위해 프라임 타임대
에 방영이 예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의
에피소드를 철회하는 것은 매우 이례
적인 일이며 거대 광고주가 제작에 영
향을 주는 선례가 된다며 업계에서는
우려하고있다.

이와같은C B S의 움직임은그 동안
광고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모습을 보
이던 중에 나온 것으로 최근 들어
C B S는 가장큰 방송광고주 중에하나
인 P & G와 더욱 가까운 모습을 보여
주고 있다. 실례로 지난 5월에 P & G
는 C B S의 자 회 사 인 비 아 컴
( V i a c o m )과 3억불짜리 1년 광고계
약을맺었다. 

C B S는 다른 재방영 에피소드들로
대체하기로 했다면서 P & G가 받아들
일 수 있는 내용의 에피소드을 방영하
기로했다고말했다. 

이번에 재방영이 취소된 에피소드
는 엄마의 권총 소지를 핵심주제로 아

이의양육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.
이는 법정에서 양육권 다툼을 벌이는
내용의 에피소드로 대체되었다. 그 외
에 방영 취소가 예정된 다른 에피소드
은 주로정치적, 사회적으로논란이되
고 있는 것들을 소재로 삼고 있다 : 사
형제도, 낙태와 이종교(파)간의 결혼
등. 

재방 철회는 P & G의 광고 철회 때
문

P & G의 대변인 탐 밀러킨( T o m
M i l l i k i n )은 이번 ′Family Law′의
재방영과 관련된 결정에 대한 직접적
인 언급은 회피했지만 ″대체적으로 그
프로그램의 내용들은 만족할 만한 것
들이었다″고 말했다. 이번에 재방영이
취소된 에피소드는 작년 봄 시즌에 방
송된 것인데, 당시에도 P & G는 광고
를 꺼려 했고, CBS는 대신 다른 광고
주를 잡아 그 에피소드를 계획대로 방
영했다.

′Family Law′의 셋째 시즌이 이
번 가을에 시작됨에도불구하고, 이프
로그램은 여름 재방영 기간 동안에 그
리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지 못했고 그
래서 P & G의 광고는 정규 시즌 방송
때보다 휠씬 절실한 상황이었다. 밀러
킨씨는 P & G가 광고 집행을 취소하겠
다고했을뿐 C B S에 다른 에피소드로
대체해달라고 요청한 적도없고, 앞으

로 그럴계획은 없다고 말했다. 
C B S의 미디어 에이전시인 미디어

베스트( M e d i a V e s t )의 대변인 레나
페터슨씨는 광고시간을 판매할 때 그
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을 광고주의 모
니터링 에이전시가 미리 검토한다고
밝혔다. 그 에이전시의 모니터링 그룹
은 광고주( P & G )가 정해준 가이드라
인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에피소
드들을추려낸다고말했다. ″그 모니터
링 요원들은 (사회적으로)매우 민감
한 사안에 더욱 주의를 기울인다″고
말하면서 더 이상 깊은 내용은 밝히기
를 거부했다. 

P & G는 자신의 제품 광고가 들어갈
프로그램에 조심스러운 것으로 알려
져 있다. 올 여름 초에도 P & G는 실제
상황 프로그램인 ″Big Brother″가
일부 시청자들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
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광고를 거절했
다.

C B S측 광고주 견해로 방송 철회
된 것은 아니다

CBS 관계자들은 P & G가 문제가
되고 있는 에피소드를 대체하라는 어
떠한 압력도 넣은 바 없다고 말했다.
그러나 P & G는 이 프로그램의 가장
큰 광고주중 하나이며, P&G의 광고
철회는 프로그램에 경제적으로 큰 영

미국C B S의 재방송철회논란

이 글은뉴욕타임즈8월 1 7일자빌 카터의글을발췌, 번역한것이다.해외소식



향을미칠것이다.
C B S의 이번결정은 최근계속이어

지고 있는 방송광고 기근 속에서 나온
것이다. 설상가상으로 민감한 정치적
이슈를 중심으로 한 백안관을 소재로
다루고 있는 N B C의 ″West Wing″
같은 성공적인 드라마와 비교해 C B S
의 ″Family Law″는 광고주의 관심
이 덜해대체할만한광고주를찾기힘
든 상황에놓여있었다. 

C B S관계자는 ″Family Law″에
피소드 철회에 대한 이번 결정이 단순
이 P & G를 잡아 두기 위한 것이 아니
라 여름시즌에 많은 광고를 수주하기
위한 일상적인 업무 노력의 일부라고
말했다. 또, 정규시즌에 드라마의 모
든 에피소드를 빠짐없이 방영했음을
상기시키면서 이번 결정은 재방 여부
결정의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내려진
것으로 사장도 이번 결정을 사전에 보
고 받지못했다고밝혔다.

CBS 사장인 레슬리 문베스씨는 애
초에 ″Family Law″의 올 제작분 2 4
개 에피소드 중 8 ~ 1 0개 정도만 재방
영 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. 또 모든
방송국들이 재방영 에피소드를 결정
하는 과정에서 광고주가 반대할 만한
에피소드를 제외하는 것은 아주 당연
시 되고있는일이라고덧붙였다.

그러나 C B S는 광고주의 반감 때문
에 에피소드 재방영을 포기한 다른 드
라마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
않았다. 그리고, 타 방송국 관계자와
C B S의 다른 프로그램 제작자들은 광
고주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
재방을 포기하는 일이 업계의 관행은
결코아니라고말했다.

타 방송국의 한 관계자는 ″이날 이
때까지 일해오면서 재방 여부에 대한
결정이 광고주의 견해 때문에 영향을
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
다″면서 ″재방영에 대한 결정은 가장
좋았던 에피소드가 어떤 것들이었는
지가그 기준이되어왔다″고 말했다. 

재원에 따라 움직이는 방송 프로그
램

만약에 프로그램의 질이 그 재방영
여부에 대한 결정 기준이라면 이번에
방영이 취소된 에피소드는 결코 그 대
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. 왜냐 하면 그
드라마에서 방송 최고 권위의 에이미
상(Emmy Award) 후보에 오른 유
일한에피소드이기때문이다. 

에이미상 수장작에 대한 투표가 진
행되고 있기 때문에 8월 중순에 방송
국들은 후보에 오른 에피소드들을 주
로 재방영한다. CBS의 경우도 지난
월요일 저녁에 에이미상 후보에 오른

시 트 콤 ″Everybody Loves
R a y m o n d″의 에피소드 4편을 재방
영했다. 

문제가 된 에피소드에 출연해 게스
트 여배우상(Best guest actress)
후보에 오른 데나 델라니 ( D a n a
D e l a n y )씨는 월요일 저녁 방영이 예
정되어 있던 에피소드가 P & G의 광고
철회 결정 때문에 다른 에피소드로 대
체되었다는 이야기를 CBS 관계자로
부터 듣고는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면
서 ″P & G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싶
었다″라고덧붙였다.

에피소드는 아들이 엄마( D a n a
Delany 분)가 소지하고있는총에맞
는 것을 중심으로 변호사가 총기 소지
에 대한 그녀의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
을 담고있다. 하지만 델라니씨에따르
면 이 에피소드는총기 소지에 대한확
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았다고 한
다.

폭스 네트워크의 프로그램 편성 부
사장인 프레스턴 벡크만씨는 C B S의
결정에 부분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
면서 ″여름 시즌 재방영의 경우 전체
재원에 대한 고려로 몇몇 에피소드들
이 제외되는 경우가있다. 하지만 한편
으로는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철회된
사실이 사실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″
고 말했다. 

C B S에 따르면 이번 에피소드 방영
은 취소된 것이 아니라 단지 연기되었
을 뿐이고 가을새 시즌이시작하기 전
에 방영될 것이라면서 그 때는 P & G
말고다른광고주가 들어가게될 것이
라고밝혔다. 그러나 뉴욕타임즈가에
피소드 취소여부에 대한 이유를 문의
할 때까지도 다음달에 그 에피소드를
방영할 것이라는 결정에 대해 제작 스
텝들은전혀모르고있었다.

정리·성윤호


